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 역대급 다크호스 등장! 
충격에 휩싸인 대한민국 상위 1% 천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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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대학전쟁’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쿠팡플레이)

“장난해?” “꿈인가?” “여기서 하버드?!”
국내파 VS 해외파, 판이 커졌다! 글로벌 두뇌 배틀의 시작?!
‘하버드 김태희’ 닮은꼴 등장하자마자 시선강탈 광채 비주얼!
20등→1등 꼴찌의 대반란! 떡상 성적표 주인공은 OOO! 
“정현빈 남는 시간도 아깝다!” 2의 91제곱 풀어버리는 미친 두뇌!
하버드생이 꼽은 경계 대상 1호는?
‘패닉+공포+충격+초토화’ 더욱 심쫄할 흥미진진 2라운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서 공개!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새롭게 등장해 예측 불가능한 대혼돈 배틀이 펼쳐진다.

‘대학전쟁’은 일명 ‘서카포연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상위 1% 진짜 천재들이 오직 두뇌만을 활용해 맞붙는 순도 100% 리얼리
티 서바이벌로 매 라운드마다 메인 매치와 데스 매치를 거쳐 한 학교가 탈락하게 된다. 지난 1, 2회에서 치열한 배틀이 펼쳐진 후 3
회부터 새롭게 합류한 미국 명문대 하버드의 등장으로 남은 학교들은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오늘 10일 공개되는 3회에서는 역대급 매기 학교로 하버드가 등장해 출연자 모두를 일순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버드의 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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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자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할말을 잃은 채 어안이 벙벙해 했다. 하지만 당황스러움도 잠시, 1회 등장부터 초특급 에이스로 찐
천재 면모를 보여준 서울대 정현빈은 “한국에 왔으면 주입식 교육의 매운맛 봐야지”라며 각오를 다졌고, 연세대 조현준도 “하버드
보다 서울대 의대 정현빈이 더 잘해”라고 다시 전의를 다졌다. 특히 정현빈은 쉬는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푸는 등 남다른 존재감으
로 시선을 강탈하기도 했다.

하버드는 사전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적당히 공부했어요”라며 출연자들을 놀라게 한 발언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 농구, 펜싱, 라
크로스를 했다”라든지 “어떤 날에는 여섯시나 아홉시까지 배구를 했다”라고 하거나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공부
에 올인하지 않아도 하버드를 간 우리”라는 여유로운 텐션을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하버드는 넘치는 자신감 외에도 강렬한 비주얼로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버드 한국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재니스(Janice, 응용
수학과 20학번)는 배우 김태희를 닮은 수려한 미모로 단숨에 시선을 강탈했고 퀴즈 실력도 수준급으로 알려지면서 활약이 주목되
고 있다. 수학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David, 수학과 19학번), 코딩 천재 스카이(Sky, 컴퓨터과학과 21학번), 미래의 세탁기
개발자 레이(Ray, 하버드 기계공학과 21학번)까지 하버드 에이스들이 보여줄 활약에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3회의 메인 매치인 시그널 수사는 1,2회의 암산과 연산 문제를 뛰어넘어 추리와 팀워크를 활용한 각 학교별 다양한 전략을 통
한 묘수전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한다. 또한 1,2회에서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플레이
어들이 대반전을 보여주며 라운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예정이다. 과연 떡상 성적표를 받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오늘
10일 금요일 ‘대학전쟁’ 3회에서 공개된다.

모든 학교들의 집중 경계를 받고 있는 서울대가 계속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인가, 혹은 초대형 다크호스인 하버드가 남다른 실력으로
이름값을 드러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대학전쟁’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회차가 공개된
다.

쿠팡플레이는 이 외에도 80년대 말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다이내믹 청춘 활극 <소년시대>, 2022년 10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방탄
소년단 콘서트 실황을 담은 ,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진 후, 그의 실종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여
자의 이야기 <하이드> 등 다양한 작품의 공개를 발표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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